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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기자] 최근 상실된 치아 치료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는 뛰어난

기능성과 자연치아에 버금가는 심미성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임플란트는 그동안 사용되었던

브리지나 틀니보다 관리가 쉬울 뿐 아니라 수명도 길어 중,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본의 방법에 비해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치과 환자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꺼렸던 이유는 만만치 않은 초기 비용 때문이었다. 현재

임플란트의 시술 비용은 국산이 약 120만 원선 (100만원~150만원 내외) 외산은 약 180만원~230만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운 치과병원의 경우에도 실제 시술비용은 기존의 가격보다 약



17%~34% 정도 저렴한 80~100만 원 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과환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치과가 임플란트 시술로 지나친 이익을 챙겨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치과 의사들은 임플란트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가격이 아니라고 말한다.

안전한 시술과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플란트 시술후에는 부작용이 나

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치과환자들은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잘하는 치과를 찾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는 환자별로 체질에 맞는 제품으로 가장 적합한 시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의료진의 풍부한 시술경험과 의료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임플란트는 의외로 복잡한 시술이다. 치아 잇몸뼈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금속의 기둥을 심은 다음

에 완전하게 고정되면 그 위에 보철을 올리는 수술이다. 때문에 잘못 시술하면 인공치아가 흔들리

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안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시술경험이 많아 믿을 수

있는 임플란트 전문의에게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  


임플란트는 시술후에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술 후 1년 동안에는 3개월마다 한번 그리고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정도의 꾸준한 관리가 뒤따라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

는 것이다. 때문에 가격만 보고 치과병원을 선택했는데 병원이 없어진다거나 의사선생님이 바뀌게

되면 의외의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는 "임플란트 시술병원을 찾을 때에는 가격만을 우선적

인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임플란트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시술과 유지

관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김 원장은 또 “임플란트 치료의 목적은 치아가 손실되거나 상실 되었을 때 치아의 기능과 형태적인

심미성, 저작의 간편함, 정확한 발음, 전체적인 구강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시술 후에도 사용하는 동안은 계속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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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기 실종사건!” 이제는 섬머룩을 준비할 때 


▶ 애플 IOS 5.1.1 업데이트 "내 자식은 끝까지 책임진다" 


▶ “봄 재킷이 아까워” 급 더워진 요즘, 필요한건 뭐? 


▶ ‘갤럭시S3’ 공개… 삼성-애플-팬택 이통3사 대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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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FLY] '훈남, 훈녀'로 만들어 주는 야구장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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